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 이혜린, 김해인, 종인 이렇게 놀았다.
12시쯤 학교에서 만났다. 만나서 튀떡순에서 피카츄 돈가스를 먹었다.
맛있었다. 그다음 문구킹으로 갔다.
 그다음 점핑 파크로 갔다. 점핑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끊었다. 학교에서 놀다 집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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